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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부터 좌석 업그레이드까지 … 항공 여행 꿀팁

내가 탑승한 비행기, 같은 등급의 좌석에 앉아 있

다고 모두 같은 요금을 지불한 것은 아니다. 어쩌면 

나보다 훨씬 적은 요금을 지불하고 내 옆에 앉아 있

을 수도 있다. 

항공 여행은 티켓 구매에서부터 보상에 이르기까

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눈 뜨고도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만 알

고 있어도 훨씬 즐거운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다.

■ 쿠키 삭제 후 예약하기 

대부분의 비행기 예매 사이트는 쿠키를 써서 이용

자의 검색 기록을 수집한다. 이렇게 기록이 남으면 

어제는 분명 100만 원이었던 비행기 표가 오늘은 

120만 원으로 둔갑하는 마술(!)이 일어나기도 한다. 

소위‘가변적 가격 책정 메커니즘’이라고 불리는 이 

무시무시한 흑마술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예매 전 

인터넷 쿠키를 모두 삭제하는 것이 좋다. 

■ 비행기 공포증이 있다면 아침 비행기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

다. 100% 예상할 수는 없지만, 난기류는 보통 오후

나 저녁에 자주 발생한다. 아침 일찍 출발하는 비행

기를 타면 공포의 난기류를 만날 확률이 줄어든다. 

■ 월 단위 검색으로 최저가 찾기 

휴가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비행기 표 예

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이다. 성수기엔 비행기 표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방학이나 공

휴일 기간에 맞춰 평소의 몇 배로 뛰어오르는 경우

도 있다. 따라서 성수기 여행은 웬만하면 피하는 것

이 좋다. 일 년 또는 최소 몇 달 정도로 기간을 넉넉

하게 잡고 가격을 비교해 보자. 스카이 스캐너, 카약, 

모몬도, 구글플라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월 단위 검

색 기능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 주차해둔 곳의 사진을 찍어 두기

공항에 직접 차를 몰고 간다면, 주차한 곳의 사진

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공항 주차장은 

규모가 굉장히 커서 주차한 곳의 위치를 잊어버리

면, 기분 좋은 휴가 끝에 지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

다. 단, 사진은 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단서(주변 건물이나 주차 구역 등)가 들어가도록 넓

게 찍어 두어야 한다.

■ 위탁 수하물 사진도 찍어 두기

위탁 수하물 분실은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난다. 불

미스러운 경우에 대비해 수하물의 사진을 찍어두면 

큰 도움이 된다.

■ 빈 물통은 항상 휴대하기 

기내에서 액체류의 반입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탑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정이지만, 그

렇다고 항상 빈 손(아님 빈 병)으로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빈 물통을 챙겨가면, 보안검색대

를 통과한 후에 물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 대부

분의 공항에는 식수대 등 가볍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가 곳곳에 있다. 그곳에서 물을 담아 탑승하면, 

비행기 안에서 물 한 잔 마시기 위해 오랫동안 승무

원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 좌석 업그레이드 요청해 보기 

비행기는 만석인 경우가 드물다. 특히 비즈니스나 

1등석 좌석이라면 더욱 그렇다. 탑승 수속 때,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슬쩍 한 번 물어보자. 운이 

좋다면, 더 넓은 좌석과 고품격의 서비스를 무료로 

누릴 수 있다. 항공사 측에서는 이런 사실을 광고하

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예의 바른 질문 

한 번으로 비행 내내 생각지도 못한 호사를 누릴 수

도 있다.

■ 비행이 취소되면 보상을 요구하자 

공항 전광판 안내를 살펴보는데 항공편명 옆에“취

소”메시지가 떴다고 당황하지 말자. 대부분의 항공

사들은 다른 시간대의 대체 항공편을 잡아주거나 티

켓값을 환불해 준다. 연착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보상 금액이나 방식은 항공

사별로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항공사 

측에서 보상을‘자동’으로 해주지는 않는다. 

■ 탑승 전 주요 서류 사진 찍기 

상상하기도 싫지만, 여권 등 중요한 서류를 분실

하거나 도난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럴 때 비행기 티켓이나 여권, 예약 확정 서류 등을 미

리 스마트폰으로 찍어 저장해 두었다면, 난관을 보

다 쉽게 헤쳐나갈 수 있다. 재발급 절차가 수월해지

기 때문이다.   


